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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주제로 오랜 시간 천착해

온배상하작가가고향인광주에서첫

번째개인전‘The Blue City’를개최한

다.

오는 28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

남로분관에서열리는이번전시는배

작가의9번째개인전이자2013파리개

인전이후10년만에갖는자리다.

전시에서는 그의 초기 ‘도시’ 연작

부터최근작인 ‘The blue city’ 연작까

지총40여점의작품을선보인다.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상경해 중앙대에서 석박사까지 마친

그는줄곧서울을중심으로활동을해

왔다. 그는 1994년 초당대 디자인학과

교수로 부임하면서 다시 고향에 터를

잡게되고30여년동안후학을양성했

다.

“교편을 잡는 동안 여러 활동으로

작업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퇴직

한 이후에야 온전히 작품활동에 집중

하게되면서비로소새로운도시연작

을 펼쳐내게 된 거죠. 이렇게 완성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한 전시를 고향에

서처음선보이게돼기쁩니다.”

그는 서울에서 생활하던 1991년 환

상적인 도시 풍경을 상징하는 ‘도시

심포니’연작을, 1995년 무안으로 내려

와서는 자연으로의 회귀를 뜻하는 ‘도

시 이탈’ 연작을 선보이며 인간과 문

명, 자연을 테마로 도시를 탐구해왔

다.

이번 전시 주제인 ‘the blue city’ 연

작은 도시의 양면성, 음과 양에 대해

이야기한다.이는현대인들의삶이지

닌도시의다층적인의미를보여준다.

“최근작인 ‘blue city’ 연작은 도시

의양면성그중에서도네거티브한이

미지를지니고있습니다.도시가갖고

있는 암울함에 맞서는 현대인들의 내

면을표현한거죠.이번전시는극단적

인 리얼리티에서 벗어난 인간성 회복

을주제로합니다.”

도시의 빛과 그늘을 상징하는 강렬

한패턴의색채는마치환상적인축제

같은이미지를연상시킨다.화면속불

연속적이고 기이한 형상은 현대인의

삶 속 함께해온 ‘상실’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는 앞으로 포스트모더니즘 매체

를 이용한 극단적인 리얼리티를 벗어

나 추상 회화를 통해 인간성 회복에

나서겠다는계획을내비쳤다.

“구상위주의광주화단에서추상적

인 회화로 휴머니티의 회복을 추구하

고자합니다.미디어매체등매커니즘

적인 것보다는 손맛이 들어간 회화로

인간내면을드러내고싶어요.”

한편,배상하작가는중앙대예술대

학회화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석사

와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영상예술

학 박사를 졸업했으며, 서

울·일본·파리 등에서 8회

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수

많은 단체전에 참여한 바

있다. /최명진기자

환상속에감춰진

도시의븮선과악븯

희망은어디에
배상하작가개인전,28일까지광주시립미술관금남로분관

‘Thebluecity5’

‘Thebluecity4’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니

콜라부리오(Nicolas Bourriaud)가지

난20일선임이후처음으로한국을찾

았다.

공식일정첫날인지난21일니콜라

부리오예술감독은제문헌3층대표이

사 집무실에서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를 비롯해 각 실부 임원들과

제15회 광주비엔날레의 역사적인 의

미와 향후 계획, 방향성 등에 대해 이

야기를나눴다.

이번일정동안니콜라부리오예술

감독은 광주역사민속박물관, 광주시

립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미디어아트플랫폼 등 광주 주요 문화

예술공간을방문할예정이며,이와함

께 광주의 역사적인 장소인 전일빌딩

245를 비롯해 양림동 일대, 풀뿌리 문

화예술공간등을둘러볼계획이다.

25일과 26일에는 제15회 광주비엔날

레 방향성 발표 기자회견이 광주와 서

울에서 각각 개최된다. /최명진기자

내년광주비엔날레예술감독니콜라부리오광주방문

25-26일비엔날레방향성제시

제15회광주비엔날레예술감독니콜라부리오

가선임이후처음광주를방문했다.사진은박

양우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와니콜라부리오

예술감독.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오는 24일 풍요를 기

원하는단오명절을맞아무등풍류뎐 6월행사 ‘단옷

날은쉬어가야지!’를개최한다.

먼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단오맞이 놀이쉼터’

에서는창포샴푸와가죽카드지갑만들기를체험할

수있다.

전통연희놀이연구소에서는 버나돌리기, 투호, 윷

놀이, 오자미 등 전통놀이판을 준비했으며, 체험을

마친시민들에게감자떡을나눠준다.

또한 입석당에서는 사전접수 한아이들을 대상으

로 ‘달샤베트’ 구연동화와 단오부채 꾸미기 체험을

진행한다.동화‘달샤베트’는 ‘구름빵’의저자백희나

의 작품으로, 무더운 여름날 녹아내린 달로 샤베트

를 만들어먹는 상상력과 재치가 넘치는 동화다. 이

야기가 끝나면 자신만의 단오부채 꾸미기도 할 수

있다.

오후 3시너덜마당에서는광주무형문화재용전들

노래보존회의 ‘여어루 상사뒤여~’ 토요상설공연이

펼쳐진다. 모판을 만들며 부르는 ‘모판만들기(오위

소리)’,못자리에서모를뽑아내면서부르는‘모찌기

(먼들소리)’,여러명일꾼이모를심으며부르는‘모

심기(상사소리)’, 초벌 김을 매며 부르는 ‘초벌매기

(마뒤어소리)’등으로구성됐다.

전통문화관의모든공연과체험은무료이며,구연

동화프로그램은전화로신청해참여할수있다.

한편, 오후 4시부터 관덕정에서는 국가무형문화

재줄타기보존회김대균보유자가출연하는줄타기

공연도진행된다. /최명진기자

더위도이기는‘놀음판’열린다
내일단오맞이무등풍류뎐븣단오부채꾸미기등다양한체험행사풍성

단오부채꾸미기체험모습 <광주문화재단제공>

제14회 광주비엔

날레 참여작가인 모

리 유코(Yuko Mohr

i)가 내년에 열리는

제60회 베니스비엔

날레 일본관 작가로

선정됐다.

(재)광주비엔날레

는22일 뷺제14회광주

비엔날레 참여작가

모리 유코가 내년 4

월20일부터 11월24일

까지 열리는 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 일본관 작가로 선정

됐다뷻고밝혔다.

아울러 이숙경 제14회 광주비엔날

레 예술감독 또한 일본관 큐레이터로

임명되면서 일본관 첫 외국인 큐레이

터로선정됐다.

1980년 가나가와현 출생인 모리 유

코는 현재 도쿄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는 설치미술가다.

이번 광주비엔날레에서 모리 유코

는외부전시공간중하나인호랑가시

나무아트폴리곤의유리로된건축공

간을 일시적으로 점유해 장소특정적

생태계를 조성했다. 작가는 소설가 한

강의 ‘흰(2016)’에영감을받아 ‘I/O(20

11 2023)’ 설치 작품으로 재구성했다.

위에서 아래로 늘어지며 파도를 형상

화하는포물선모양의흰종이가돋보

이는구조물이다.

모리 유코는 내년 베니스비엔날레

일본관을통해기후위기등동시대상

황 속에서 ‘예술과 생명 중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 등에 관한 근본적

인질문을던질계획이다. /최명진기자

올해광주비엔날레참여작가모리유코

내년베니스비엔날레일본관작가선정

이숙경예술감독,일본관첫외국인큐레이터선정

모리유코작품‘I/O(201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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